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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윤선의 여가부 ‘댓글부대’, 산업부·특허청서도 활동”
관련 사실과 달라 알려드립니다.

[경향신문 ’18. 4. 25. 6면]

[보도내용]

□ 조윤선 장관시절 여성가족부 ‘댓글부대’ 용역제공 업체 책임자들이

특허청에도 SNS 여론조작 홍보용역 제공

ㅇ 조윤선 장관시절 여가부에 탈법적인 방법으로 SNS 이슈대응 용역을

제공한 ㄱ사 책임자들은 특허청, 문체부, 산업부에도 동일한 홍보
용역을 제공했다

[사실설명]

□ 특허청은 ‘SNS 여론조작 용역’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

□ 다만,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 위탁
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,

o 이 사업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이 주요내용*으로, ‘SNS 여론조작
용역’과는 전혀 무관하며,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공모를
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

*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·제작, 온·오프라인 이벤트
및 현장 소통행사 기획 및 운영,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운영 및 계기 홍보


